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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AI·디지털' 입은 유튜브 채널 공식 개설

공단 홍보송·광천선굴 AI 해설·스토리북 등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 공개

직원·학습동아리 협업·AI 기술 활용한 홍보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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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 AI 기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공식 홍보송 뮤직비디오 영상 화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적

인 온라인 소통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7일 유튜브 공식 채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을 개설하고, '평창의 자연 속에서 쉬고, 놀고,

힐링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채널에는 공단의 비전과 주요 사업을 담은 공단 홍보송 및 홍보영상, AI 기술을 접목한 광천선굴

테마파크 AI 해설 영상,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공단 스토리북 등

이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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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AI 명예직원 '평창이'의 광천선굴 해설 영상.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특히 이번 콘텐츠는 지난달 실시한 '2025년 ESG·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AI 명예직원

기반 O2O 홍보·해설 통합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된 대표적인 혁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비예산 원칙에 따라 외주 용역 없이 전 과정(기획–촬영–편집)을 100% 내부 역

량으로 추진됐다. 공단 홍보담당자와 학습동아리가 협업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연간 약 2400

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유튜브 채널 개설은 기존의 일방향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

통하는 열린 공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화하고,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로 평창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공단의 주요 시설과 역할을 가족의 여행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공단 스토리북' 영상 화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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